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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29.(월) 06:00

7. 29.(월) 석간
배포 2023. 7. 26.(금) 16:00

농가가 사용하는 모든 밀 종자는 유전자분석 가능
- 2024년 밀 정부 보급종(‘황금알’ 포함), 유전자분석을 통해 고품질 종자 공급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2024년 9월부터 신규 공급하는 

‘황금알’을 포함하여 농가가 사용하는 모든 밀 종자*를 순도가 높은 고품질의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하기 위해 밀 품종식별 신속진단 유전자분석 검정도구

(이하 키트)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2024년 밀 정부 보급종 품종 현황: ‘금강’, ‘백강’, ‘새금강’, ‘황금알’(신규)

  제빵용 밀 품종 중 도복과 수발아에 약한 ‘조경’을 대체하기 위해 농촌

진흥청(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황금알’은 2022년에 종자원에 신품종

으로 등록되었고 2024년 올해 처음 정부 보급종으로 농가에 공급된다. 

  그러나, ‘황금알’은 기존 유전자분석 키트로는 품종식별이 되지 않아 유전자

분석을 통한 순도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후보 분자표지를 시험한 결과 ‘황금알’을 식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를 찾았고, 

이를 기존 키트에 추가하여 성공적으로 ‘황금알’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늘찬’, ‘우주’, ‘아리진흑’ 등 2022년 이후 신품종으로 등록되었으나 

기존 유전자분석 키트로 식별이 불가능했던 품종들도 신규 제작 키트로 

품종식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황금알’을 포함한 총 10개 품종*이 

추가되어 기존 35개 품종에서 총 45개 품종까지 신규 키트로 식별이 가능하다. 

이로써 종자원이 생산하는 모든 밀 보급종은 새로운 유전자분석 키트를 

활용해 순도 높은 고품질 종자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 10개 품종: 황금알, 늘찬, 우주, 아리진흑, 중모2017, 고맥7, 고맥9, 중모2013, 조한, 태우

  종자원 신현주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앞으로도 고품질 종자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종자원이 공급하는 보급종이 농민에게는 신뢰를 주고 

국민에게는 고품질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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